
믿음과닦음

학승이 물었다.
“나무눈이 트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냄새라도 맡은 즉시 머리가 깨진다.”
학승이 말했다.

“냄새를 맡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한가함을 공부하는 자는 없어.”

問 萌芽未發時如何
師云 嗅著卽腦裂
云겘嗅時如何
師云 無者閑工夫

나무눈이 트기 전은 천지가 갈라지기 전, 한 생
각 일어나기 전의 본래 자리를 말한다. 즉 만물이
나오기 이전 근본 자리는 어떠한가 묻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조주 선사는 그것에 대해 어떤 낌
새라도 알아차리는 것이 있으면 곧바로 머리가
깨어져 죽어버린다고 말한다.
근본은 볼 수 없고, 냄새도 없으며, 느낌으로도

알 수 없다. 그것이 본질이다. 만일 약간이라도
알아차린‘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벌써 조작한
것이다. 근본과 10만8000리나 멀어진 것이다. 그
것에 대해 무엇인가 알고 표현하면 곧 어긋난다.
전혀 낌새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알아차리

지도 못할 때가 평화로운 것이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나는 아무 것도
아는 바가 없다’고 말해도 역시 틀리다. 이 역시
본질에다‘알지 못한다는 상’을 세운 것이기 때

문이다.
냄새도 없을 때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아무 것도 없는 한가함을 굳이 공부해서 무엇 할
것인가.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말로
근본에 돌아간 사람이다. 부처의 마음바탕을 깔
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알았으면 다만 일어나는
마음만 쉬어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수량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1 2 3 4 5.”
학승이 말했다.
“수량에 구속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1 2 3 4 5.”

問 如何數量
師云 一二三四五
云數量겘拘底事如何
師云 一二三四五

‘1 2 3 4 5’. 이것이 수량이다. 더 이상 무슨 설
명이 필요한가? ‘1 2 3 4 5’. 이것이 수량에 구속
되지 않는 말이다. 수량이 크다, 적다, 모자란다,
남는다 하고 집착하지 않는 도인도 수에 대하여
‘1 2 3 4 5’하고 말한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세계가 낮과 밤이 없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즉금(卽今)이 낮이고, 밤이야.”
학승이 말했다.

“즉금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노승이 어찌 무엇이라 하겠는가.”

問 什졟世界卽無晝夜
師云 卽今是晝是夜
겘問卽今
師云 爭柰老僧何

밤과 낮은 항상 즉금(현재 이 순간)에 처해있
다. 지금 이 순간은 밤 아니면 낮이다. 현재가 낮
이면 가장 현실성 있는 순간이다. 현재가 밤이면
이 순간이 가장 현실성 있는 순간이다. 사람은 항
상 낮 아니면 밤의 현재에 처해있다. 낮도 현재이
고 밤도 현재이다. 그래서 조주 스님은 즉금이 밤
이고 낮이라고 말한 것이다.
낮도 없고 밤도 없는 세계는 현재의 반대 세계

이다. 알겠는가? 이외에더이상부연하지않겠다.

근본은 알 수 없는 것이라

안다면 근본과 먼 것이다

고려후기에 활약한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는 19세 때 만법귀일(萬法歸一)의 화두
로 입참해 수행을 하고 38세 때 크게 깨쳤다. 46세
때 원나라에 들어가 임제종 제19세인 석옥청공(石
屋淸珙: 1272~1352)을 참문하고 인가를 받아 중국
의 임제종맥을 이었다. 48세 때 귀국해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으나 신돈(辛頓)과 불화가 있었다. 이
것은 당시에 신돈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계통과 태
고를 중심으로 하는 선종과의 세력대결이기도 하
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순수불교의 전통을 이어가
려는 세력과 정치를 배경으로 한 세력과의 대결이
기도 했다.
시자인 설서(雪栖)는〈태고화상어록〉2권을 편

찬했다. 그 구성은 한국불교전서 제6권에 수록된
판본에 의하면 1385년 7월에 쓴 이색(李穡)의 태
고화상어록서, 1387년 7월 27일에 쓴 숭인(崇仁)
의 태고어록서, 목록, 권상, 권하, 부록 등으로 나
뉘어 있다. 내용은 상당, 시중, 법어, 가, 송, 명, 음,
게송과 찬과 발, 그리고 부록에 수록된 석옥화상
의 글[石屋和尙書], 석옥화상에게 올리는 글[上
石屋和尙書], 석옥화상
의 답서[石屋和尙答書],
대도의 제산의 장로들이
조정에 아뢰어 개당할 것
을 청하는 글[大都諸山
長걛告朝廷請開堂疏] 등
이다.
태고어록에 드러난 가

르침은 자성미타의 염불선을 가르치는가 하면, 잡
화삼매의 화엄선과 호법교화와 보은우세를 위한 원
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것이 태고보우의 진
면목이고 가치이며 선사상에 공헌한 의의였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특히 조사선의 가풍을 중심으로
한 간화선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서
도 구자무불성화(狗子無佛性話)를 내세워서 이를
위해서 오매일여하고 성성력력하게 의단을 지닐 것
을 강조했다.
그러나 간화선을 강조하면서도 그에 머무르지

않고 온갖 근기를 상대로 갖가지 수행법을 제시했
다. 특히 염불과 정토에 대해 강조했다. 그가 제시
한 염불의 중심은 아미타불이었다. 이 말은 본래
생사가 없는 무량수(無量壽)이고 깨침의 양태임
을 나타낸 말로서 사람 모두에게 안락자재한 본성
을 구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무량수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미타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
을 터득한 자가 불(佛)이고 그것에 대해 설한 것
이 교(敎)이므로 자성의 미타를 깨치는 것은 오직
자심의 청정을 각성하는 것이라 했다. 이로써 내
내 아미타불을 염하는 마음이 화두를 참구할 때의
염념불매(곭念不昧)이고 상상불매(常常不昧)였
다.
태고 스님이 설법전에 들어와서 주장자를 한 번

내리치고 말했다. ‘이 한 번의 소리는 부처와 조사
를 삶아버리는 큰 용광로이고 풀무이며, 삶과 죽음

을 단련시키는 수단이다. 그러니 마땅히 이 주장자
앞에 오는 자는 간담이 싸늘하고 혼이 나가버릴 것
이다. 그러나 이 노승에게 인간적인 면목마저 없다
고는 여기지 말라.’다시 한 번 주장자를 내리치고
말했다. ‘이 한 번의 소리에 백 천의 제불도 일시에
얼음이 녹고 기왓장이 무너져내리듯 기도 펴지 못
할 것이다.’다시 주장자를 한 번 내리쳤다가 다시
주장자를 치켜세우며 말했다.‘바로 이 주장자여, 고
래가 바닷물을 모두 마셔버리니 산호가지가 줄줄이
드러났구나.’
참으로 주장자 한 번에 온갖 번뇌와 사회의 구조

적인 비합리성을 한꺼번에 녹여버리는 그의 선풍이
잘 드러나 있다. 그 주체로서 우리들이 부여받은 이
몸뚱아리를 비롯해 일체의 현상계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그러나 은근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에 두루 통하며, 가운데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으면
서 시방세계에 고루 사무친다.
그 본래성은 정갈하고 청정해 온갖 덕성을 머금

었고, 고요하고 편안해 모든 상서를 담고 있다. 그
래서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은 치켜들면 하늘처럼

높아지고 땅처럼 두터워
지며, 내려놓으면 바다같
이 아늑하고 강물처럼 맑
다. 이 몸과 마음은 부처
와 조사도 알지 못하고
귀신도 헤아리지 못한다.
하늘과 땅으로부터 생겨
난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

로 얻어진 것도 아니다. 전생에 신라를 행각할 때
에 전단원에 가서 그림자 없는 나무아래서 잡으려
했을 경우에도 실마리도 없었고 맥도 추지 못한
다. 그래서 만길 벼랑에 이르러서 온 몸을 통째로
내던져 완전히 죽었다가 홀연히 소생하여 가볍게
날아오른다.
이처럼 태고보우는 그 주인공의 제일의제(第一

義諦)야말로 곧 석가모니의 이후와 미륵의 이전
에 현성해 있는 정법안장이고 열반묘심이라고 말
한다. 그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이고 자신의 몸이
며 주장자이고 가사이며 자성미타이다. 그래서 마
치 천상세계의 별들이 모두 북극성을 향해 있고,
인간세계의 물들은 모두 동쪽바다로 흘러가고 필
경에 물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구름은 필시 산
을 찾아 돌아가듯이 자성의 미타를 깨치는 것이
자신과 일체중생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이 때로는 범천왕의 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석천
왕의 몸이 되기도 하여 보살
행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
말한다. 그것이야말로 태고
보우가 평생 동안 자심의 자
각과 사회의 개혁을 향한 제
일구였다.

알아차린 무엇이 있다면 깨져 죽는다

석우스님의
조주록선해〈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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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과 개혁을 위해 보살행을

조사선을 중심으로

간화선 수행에 중점

염불과 정토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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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의 서화산책⑨

彼갪空閑 衆人不能 快哉無望 無所欲求(피락공한 중인불능 쾌재무망 무소욕구)
그는 공한을 즐기나 보통사람은 능히 그러하지 못하네. 쾌재로다. 바라는 바도 없고 구하는 바도 없
도다. (위없는 즐거움을 즐기도다)

(서예가·동아미술상수상작가)

바라는 바 구하는 바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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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추
우구일

법구경

彼: 저 피
閑: 한가할 한
快: 쾌할 쾌
哉: 어조사 재
望: 바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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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일 동

아아직직도도 말말을을 붙붙들들고고,, 화화두두 붙붙들들고고 앉앉아아 있있습습니니까까?? 
언제쯤세상에몸을나투실겁니까?
우리는 얼마전 모방송사에서 방송되었던 이태석 신부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감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감동과 감응의 배경은 육
적(여섯도적)을가시밭길과불구덩이에머무는바없이던졌기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직자로써 실천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종교는 달라도 이것
이야말로부처님의가르침이아닐까요? 믿음도가르침도꼭실천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나 가르침은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실천하
는그선봉에성직자가당연히실천수행하는모습으로이끌어야합니다.
우리는불교를한답시고, 어려운문자나난해한용어를쓰는것이불교인

양 비쳐지고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것임을
불교를공부해본사람은다아실겁니다.
지금 우리 절집은 세계 최대 부처님 조성에 경쟁적으로 혈안이 되어 있

고,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절집을 키우고, 납골당을 짓고, 부처님 몸속 법
당이니, 00신통도량이니, 00영험도량이니, 00쌀바위 도량이니 등등......
불교의 주인공은 바로‘나’라는 것에서 부터 닦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영험신통도량이라니......  또, 법당안을들여다보면큰등은무엇이
며, 작은 등은 무엇인지......  법당이라 함은‘법이 있는 집’이란 뜻인데,
법에도크고작은것이있는것인지......
또, 인등을비롯해서각종등을켜는비용과산으로, 바다로방생을한답

시고 쓰이는 비용과 성지순례 한다고 국내외로 부처님을 찾아 여기저기
쫓아 다니지 말고, 그러한 막대한 비용으로 지금 우리 주위에 수술비가
없어서 병고로 사경을 헤매는 이들을 찾아‘인인간간방방생생’’을을 하하심심이이 어어떨떨는는
지지............ 그 베품에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 절대
사찰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타인이 알아주기 위해
하는짓은성인들의가르침이아니지요.  이러한가르침의바탕에는실천
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직자가 입으로, 말로 하
는것이아니고실실천천하하는는 모모습습을을 통통해해 중중생생을을 이이끌끌어어야야 합합니니다다..
백장회해 선사와 같이...... 그는 실천수행자로써의 삶을 사신 분이지,

앉아서 말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이미
말에빠진지오래고, 말로는불.조사를뛰어넘고있지않는가? 

이도리를찾고, 저도리를찾고, 이뭣고? (이무엇인고?) 말고무엇이있는가?

요즈음어느개그프로에나오는유행어를인용하자면‘그럼, 소는누가키우나?’
시도때도없이부처님명호를불철주야불러보니부처님말씀이들립디까?

...... 아니면, 보입디까? ...... 우우리리는는 불불보보살살님님의의 권권능능을을 갖갖기기 위위해해 실실천천적적
인인수수행행을을생생활활화화해해야야합합니니다다..
이미우리는초등학교과정에서부터도덕.바른생활을, 또국민윤리를공

부한 기억이 다 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이 이와 다른 바가 있던가?
다만실천하지않기에어려웠을뿐이다.  그럼, 왜말로는실천을얘기하면
서실천을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
‘성불합시다’.  다들성불하셨나요?
성불하고자 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성불이 아
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웃을 이익되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 --
바로 중생제도입니다.  성불은 중생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과정일 뿐이지
결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 못하는 -- 그것은 방
편이라할수없습니다.  

부처님은가시밭길을걸으신지6년만에성불하셨다고하지요. 
세상의이치를다아심은물론, 육신통을얻고나서중생의곁에서고통을
어루만져주시다가셨는데......
자, 부처님은 6년 수도 끝에 여섯가지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우

리는세납이, 법납이어쩌고저쩌고하면서몇통이나얻었나요?  부처님과
조사가 남기고 가신 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기
얼마나좋은세상입니까...... 무엇이부족해서...... 
굳이얘기하자면, 부처님보다는성불하는시간이빨라야하는것아닙니

까?  부처님 제자들도 각각 신통을 얻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한
걸음도나아가지못함은무엇인지......

모든 가르침은 식, 답이 없다...... 앉아서 식, 답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행행원원보보살살로로써써............ 실실천천수수행행자자로로써써 일일어어나나야야 합합니니다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
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그것것이이 실실천천
((행행))에에서서 얻얻어어지지는는 결결과과((증증))인인것것입입니니다다..


